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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철 나노입자를 합성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공침법, 환원법 또는 열분해법 등은 반응온도 

300~400 oC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합성된 나노입자들은 그 결정구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뚜렷한 결정상을 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정상태는 산화철 나노입자의 자

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성된 나노입자의 고온열처리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

다. 그러나 나노입자는 벌크 상태의 동일 재료에 비하여 녹는점이 훨씬 낮으며 열처리 동안 입자들끼

리 서로 소결되어 원래의 형상과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단점이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이용한 열처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먼저 용액 중에 잘 

분산되어 있는 나노입자들을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혼합하고 이 혼합용액을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

킨다. 수용액 중의 염화나트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과포화가 일어나게 되고 염화나트륨이 석출

되기 시작한다. 이때 수용액 중에 존재하고 있는 나노입자의 표면에 불균일 핵생성과 표면 응결 등에 

의하여 염화나트륨이 결정화되어 자연스럽게 나노입자들을 서로 분리시킨다. 완전히 건조된 염화나

트륨으로 코팅된 산화철 나노입자를 고온에서 열처리하고 이 분말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염화나트륨

을 제거하면 결정성이 우수한 산화철 나노입자만 남게 된다.  


